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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시스템 탑재 이동체를 위한
규칙제정공고
권영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융합연구정책센터

01
자율주행시스템(ADS, Automated Driving System)

  ‌�차량에 부착된 각종 센서와 여러 기술을 바탕으로 ‘스스로 도로의 환경 인식, 위험판단, 

주행경로 설정 등을 실행ㆍ지원’ 하는 시스템

- ‌�자율주행 기술의 수준은 0~5단계로 나뉘며, 현재 일부 차량에 2~3단계 수준의 

자율주행시스템 탑재

표 1. 자율주행차 자율주행레벨 비교표(출처: 이재관, 융합연구리뷰 1월호)

자동화 레벨 개요 안전운전 대응주체

운전자가 일부 또는 모든 동적운전테스크(DDT)를 실행

레벨0

운전자동화 無
• ‌�운전자가 모든 동적운전테스크를 실행 운전자

레벨1

운전지원

• ‌�시스템이 종방향 또는 횡방향의 하나에 대해서 

차량운동제어의 서브테스크를 한정영역에서 실행
운전자

레벨2

부분운전자동화

• ‌�시스템이 종방향 및 횡방향의 차량운동제어의 

서브테스크를 한정영역에서 실행
운전자

자율주행시스템이(작동 시) 모든 동적운전테스크(DDT)를 실행

레벨3

조건부운전자동화

• ‌�시스템이 모든 동적운전테스크를 한정영역에서 실행

• ‌�작동연속이 곤란한 경우는 시스템의 개입요구 등에 

적절히 응답

시스템 

(작동이 곤란한 

경우엔 운전자)

레벨4

고도운전자동화

• ‌�시스템이 모든 동적운전테스크 및 작동연속이 곤란한 

경우에의 응답을 한정영역에서 실행
시스템

레벨5

완전운전자동화

• ‌�시스템이 모든 동적운전테스크 및 작동연속이 곤란한 

경우에의 응답을 무제한 (즉, 한정영역내에서만이 

아니라...)으로 실행

시스템

* ‌�2020년 3월 30일에 발표된 미 도로교통안전국 ‘Occupant Protection for Automated Driving Systems’ 규칙제정공고의 

내용을 참고ㆍ정리하여 옮긴 글임을 밝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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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차를 위한 규정 개정(안)

02
규칙제정공고(NPRM,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)

  ‌�NHTSA는 교통사고 및 사고로 인한 탑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감소를 최우선 목표로 

관련된 여러 규정을 수정ㆍ보완

- ‌�이번 개정(안)에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, ADS 탑재 운송수단이 탑승객의 

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

- ‌�이에, 관련 혁신 활성화에 제약이 생기지 않아야 함에 선제적 개정(안)을 제시

  ‌�美 정부의 독립기관에서 규정을 추가, 삭제,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법에 따라 관련 

내용을 공공공지 및 의견 수렴하는 단계

- ‌�이번 美 도로교통안전국(NHTSA)  규칙제정공고의 주목적은 기존의 

연방자동차안전기준(FMVSSs)* 중 ADS 탑재 운송수단의 내충돌성(200Series)** 

항목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

      * ‌�기존에 각 州에서 개별적으로 규제하던 자동차 구조에 관한 규제를 연방 정부가 하나로 

정리한 안전기준으로, 100Series는 ‘교통사고 방지에 대한 구조’ 관련 규정, 200Series는 

‘충돌 시 승차원 보호에 관한 구조’ 관련 규정을 포함

      ** ‘충돌안전도’라고도 부르며, NHTSA에서는 ‘탑승자 보호’와 동일시 사용

- ‌�NHTSA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인해 혁신적 기술의 사용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

위해 이번 규칙제정공고 개정을 추진

  ‌�센서, 카메라, 영상처리프로세서,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이 융합된 

기술로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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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‌�지난 2017년 미 교통부(DOT)에서는 운전자동화(automation)의 6대 원칙 발표

- ‌�① 안전의 최우선, ②기술 중립성 유지, ③ 관련 규정의 현대화, ④ 규정의 일관성 및 

작동환경 유지, ⑤ 운전자동화 능동적 대비, ⑥ 美 국민의 자유 보장 및 증진

  ‌�ADS 탑재 운송수단은 기존의 수동식 운전(조향)시스템*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

인테리어가 적용가능하여 세부 단어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

  * 스티어링휠(핸들), 액셀러레이터, 브레이크

- ‌�특히 수동식 운전(조향)시스템이 사라지는 경우, ‘운전자(driver)*’에 관한 개념이 

모호해 짐

     * 지난 50여 년간 운전자는 ‘자동차 내 운전(조향)시스템 뒤쪽에 앉아있는 탑승자’로 명시

- ‌�‌�‘운전자’와 관련된 운전자 에어백, 운전자 더미, 운전석-조수석(탑승석), 운전(조향) 

시스템 관련 규정 재정립이 필요

표 2. ‌�메르세데스-벤츠에서 제시안 자율주행컨셉트카. (좌)메르세데스-벤츠 F015 Luxury in Motion 

외형, (우) 기존 자동차와는 다른 모습의 실내 상상도(출처: Mercedes-Benz)

- ‌‌�또한, ADS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‘수동식 주행제어(manually-operated driving 

controls)**’라는 단어 추가 필요

     ** ‌�탑승자가 이동체의 운행방향 및 속도를 실시간(real-time)-지속적(sustained)-

수동(manual)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, 탑승자의 능동적 사용유무에 상관없이 장착되어 있는 

제어 시스템

  ‌�특히, 무인 물류ㆍ배송수단의 경우 ‘운전자’ 혹은 ‘탑승자’가 없이 운행 가능

- ‌�이로 인해 ‘운전석’이 없는 물류 배송 특화 차량의 경우 탑승객충돌보호(occupant 

crash protection)에 관한 규정 수정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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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  ‌�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한 이동체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

예상

- ‌�특히, 자동차에 부착되는 각종 센서, 카메라, 정보처리장치 등의 품질개선 및 

가격하락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이 기본옵션으로 장착되는 사례 증가

- ‌�자율주행시스템 탑재를 넘어, 완전무인자율주행차가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

예상

  이에, 기존의 이동체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항목에 대한 선제적 검토 필요

  ‌�「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」의 목표인 ‘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’을 

위해서도 규칙제정공고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 필요

그림 1. 「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」 내 자율주행 관련 비전 및 목표(출처: 산업통상자원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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